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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미치는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

구대상은 충청남도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며, 총 65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보이는 전담공무원은 69.0%이며, 이 중 심각한 외상을 보이는 응답자는 36.9%로 조사되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일반적 요인에서는 성별

과 근무시간이, 폭력경험 요인에서는 신체적 폭력과 위협이, 대처방안 요인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완

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가, 직무효능감 요인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집단효능감이 각각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직무 환경의 조성,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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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identify major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secondary traumatic stress in a 

sample of 654 public social welfare specialists. Findings indicated that 69.0% of the subjects 

experienced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36.9% of them were in a high-risk group.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risk of the secondary traumatic stress was associated with 

gender, work hours, physical violence and threats from clients, coping strategies, and vocational 

self-efficacy. Based on these results, several interventions for preventing the incidence of 

secondary traumatic stress among public social welfare specialists are suggested as the follows: 

construction of secure job environment,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improving 

vocational self-efficacy and  coping skills, and implementation of mental health screening system 

on a regular basis to prevent the outbreak of mental disease among th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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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가족해체 및 학대와 같

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대두되면서 복지서

비스 확대에 대한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계속

되는 경제 불황의 여파로 복지대상자가 급격히 증가되

면서 공공영역에서 복지서비스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

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

해지고 있다. 

전담공무원 제도는 공공영역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

기 위해 1987년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가 도입되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에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전담공무원의 

수는 도입 초기 49명에서 2013년 기준 26,667명에 이르

고 있다[1]. 현재 전국에 배치된 전담공무원은 주택, 교

육, 보육, 바우처 등 13개 부처 292개의 복지관련 업무

를 수행하고 있으며[2], 공공영역뿐 아니라 민간자원 개

발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등 민간과 공공의 사

회복지 전달체계의 중심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그러나 전국의 주민 센터에 배치된 전담공무원 인력

은 1～2명(80.7%)에 불과하며[3], 복지 관련 모든 업무

가 전담공무원에게 쏟아지는 여건 속에서 복지대상자

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

다. 또한 증가하는 복지예산에 따라 추진되는 각종 사

업들이 제대로 된 인력수급대책이나 업무 가이드라인 

없이 전담공무원에게 쏟아지는 깔때기 현상이 지속되

어[4], 이들이 체감하는 직무스트레스는 가중되고 있다. 

업무 과중과 함께 전담공무원의 직무는 민원인의 폭

력에 취약하다. 이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책정과 탈

락을 심사하는 업무에서 기인하는데, 클라이언트가 확

인자 기준 요건에서 탈락하거나 복지 수령금액의 변동

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는 위협과 폭력에 시달리게 된

다. 실제 95%의 전담공무원이 폭력을 경험했으며[5], 

54%의 전담공무원이 민원인과의 스트레스로 심리치료

나 상담을 받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민원인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공무원의 직무 환경 상 물

리적 환경보다는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인과

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더욱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다. 즉, 이차적으로 습득된 스트레스는 전담공무원의 건

강, 직무효율성, 소진에 영향을 미치며, 심각할 경우 우

울, 무력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6]. 또한 전담공무원 10명중 1명은 과로, 유산경험, 민

원인의 폭력으로 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 2013

년 용인, 성남, 울산, 논산시 전담공무원의 자살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공무원의 직무역량은 공

공 복지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직무 환경이 마련될 때 효과

적인 중재를 제공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복지서비스의 

수준이 상향 표준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담공

무원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안전조치는 턱없이 부족

한 실정인데, 이는 결국 전담공무원 자신뿐만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인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담공무원

이 주어진 역할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의 실태를 살펴보고, 결정 요인들에 초점을 두어 논지

를 풀어가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결정 요인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앞서 외상에 대한 개념을 살

펴보면, 외상(trauma)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경험하기 

힘든 사건이나 사고를 의미하며, 자연재해, 전쟁, 교통

사고, 학대, 폭력, 이혼, 신체적 부상 등 신체적 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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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명의 위협을 통해 주관적으로 인생의 위기라고 여

겨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포함한다[8]. 외상의 경험은 불

안, 공포, 긴장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며, 원인

에 따라 일차적 스트레스와 이차적 스트레스로 나뉜다. 

일차적 외상스트레스가 외상사건을 경험한 당사자가 

직접 느끼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라면 이차적 외상스트

레스는 외상사건의 피해를 입은 클라이언트를 지원하

면서 겪게 되는 종사자의 스트레스를 뜻한다[9].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갖는 실무자는 일차적 외상을 경험한 

클라이언트와 유사한 스트레스를 체험하며, 대표적인 

증상으로 침입적인 상상(intrusions), 회피(avoidance), 

과도한 각성(hyperarousal)을 보인다. 침입적인 상상은 

일을 떠나있는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가 겪은 사례와 

충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회피는 

외상 충격을 연상시키는 그 어떤 것도 피하려고 하는 

증상을, 그리고 과도한 각성은 만성적인 긴장감으로 불

면증, 두통 등의 질환을 겪는 상태를 의미한다[8]. 이러

한 증상은 결국 개인의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유발시

킬 뿐 아니라 종사자가 속한 조직에 유해한 영향을 미

쳐 업무 효율성을 저해한다[10].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는 아동학대 기관의 사회복지사, 가정폭력 및 성폭력 

기관의 상담원, 응급구조사 등 주로 외상을 경험한 클

라이언트를 직접적으로 접하는 직업군에서 빈번히 발

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9]. 사회적 취약계층인 민원인

을 전담하는 전담공무원 역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외상을 경험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겪게 되는 침입적인 상상, 회피, 

과도한 각성 등의 증상을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로 정의

하고자 한다. 

2.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결정 요인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

으로 성, 연령, 재직기간, 근무시간 등이 고려되는데, 성

별의 경우 대다수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차

적 외상 정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11]. 연령대별로

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외

상 정도가 높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 관련이 없는 경우

도 있다[9]. 재직기간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데, Birck(2002)[12]의 경우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짧을

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한 반면, 고영빈

(2008)의 연구[13]에서는 직급이 높아질수록 외상 후 스

트레스가 높아지다가 과장 이상인 경우 급격히 스트레

스 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과중한 

근무시간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중첩된 업무로 인한 반복된 

야근이 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의 폭력 경험을 들 수 있다. 전

담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민원인의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12) 

조사 결과[5]에서도 응답자의 95.0%가 클라이언트 폭

력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경기복지재

단(2014)의 연구[14]에 따르면 응답자의 96.3%는 언어

폭력을, 60.3%는 신체 폭력을, 84.7%는 기타 폭력을 경

험해 그 심각성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클라이언트로부

터 폭력을 경험한 공무원은 전문가로서의 시각이 변화

되고 클라이언트 대면을 회피하며 심한 피로와 업무집

중 곤란 등을 호소하는 경향이 높다. Wrenn(2005)은 공

무원의 업무 장소가 클라이언트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폭력 경험이 이차

적 외상스트레스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언급하

고 있다[15].  

대처방식 역시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으

로 보고되고 있다. 대처방식이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대처전략은 스트레스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

는 반면, 회피적인 대처전략은 스트레스원을 효율적으

로 다루지 못해 오히려 심리적인 부적응을 초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16]. 대처방식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17], 개인차원을 

넘어 조직차원에서 대처법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직무효능감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9]. 직무효능감은 자기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을 뜻하는 자기효능감과 조직구성원의 실

행 능력에 대한 집단의 공유된 신념인 집단효능감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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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직무효능감과 스트레스 간의 부적상관이 보고

되면서 직무효능감이 높을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낮다고 예측되고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이차적 외상스트

레스 결정요인으로 일반적 요인, 폭력 경험 요인, 대처

방식 요인, 직무효능감 등이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원자료는 ‘충청남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 정신건강 실태조사(2015)’ 로 자료는 조사 시점 당시

(2014년 6월 30일 기준) 충청남도에 소속되어 있는 863

명의 전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을 통해 

수집되었다.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2달 동안 조사

가 진행되었고 총 670부를 수거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

한 설문지를 제외한 654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 개발은 2가지 단계로 진

행되었다. 연구자가 문헌검토를 통해 설문지 초안을 개

발한 후 관련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완성되

었다. 내용타당도는 전문가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활용하였고, 전문가로는 사회복지학과 교

수와 현직에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총 3명이 참여

하였다. 

2.1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전담공무원들이 겪는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Bride, Robinson, 

Yegidies & Figley(2004)가 개발한 STSS(Secondary 

Trauma Stress Scale) 척도를 활용하였다[18]. 본 척도

는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의 관계에서 겪는 외상스트레스와 피해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척도는 침입적인 상상, 회피, 증

가된 각성 등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

별 점수가 높을수록 클라이언트와의 업무로 인한 이차

적 외상스트레스가 높다고 간주된다. 총 17개의 문항으

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며, 최소 17점에서 최대 85

점까지 분포한다. 일반적으로 38점 이상일 경우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며, 38점에서 43

점까지는 보통의 이차적 외상, 44점에서 48점은 높은 

수준의 외상, 49점 이상은 심각한(severe) 수준의 외상

으로 간주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ɑ=0.942
이었다.

2.2 일반적 요인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반적 요인, 폭력 

경험 요인, 폭력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요인, 직무

효능감 요인 등 총 4가지로 구성하였다. 이 중 일반적 

요인은 전담공무원이 갖는 개인적, 직무관련 특성을 의

미하며, 성별, 연령, 재직기간, 주당 근무시간으로 측정

하였다. 성별은 명목척도로 측정하여 더미 변수화 하였

으며, 연령, 재직기간, 근무시간은 비율척도로 측정하였

다. 

2.3 클라이언트 폭력 경험
클라이언트의 폭력 경험 요인은 전담공무원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민원인 당사자와 가족에게서 겪은 각종 

폭력행위로 정의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여주

(2011)의 연구[9]에서 사용한 5가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지난 1년간 클라이언트로부터 겪은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위협으로 

구성된다. 이는 지난 1년간 구체적으로 신체적 접촉에 

의한 폭력 경험, 성적 표현에 의한 폭력 경험, 물품을 빼

앗기거나 파손된 경험, 욕설과 관련된 폭력, 사회복지전

담공무원을 협박한 경험 등을 측정한다. 리커트 5점 척

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 경험이 많은 것

을 의미한다. 

2.4 대처방식
대처방식 요인은 전담공무원이 일선 현장에서 클라

이언트 폭력을 경험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

한 시도와 노력을 의미한다. Lazarus & Fol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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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18]이 개발한 대처방식 척도를 재구성한 허지인

(2003)의 척도[19]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완화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소망적 사고 

등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다. 총 30문항으로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방

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의 신뢰

도 계수는 Cronbach'ɑ=0.871이었다.

2.5 직무효능감
직무효능감 요인은 직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

는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판단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20]. 이를 측정하기 위

하여 Chen, Gully, Eden(2001)[21]이 개발한 자기효능

감 척도와 Riggs & Knight(1994)[22]가 제시한 집단효

능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갖는 업

무 수행상의 자신감을 의미하며 집단효능감은 조직구

성원으로써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능력을 뜻한다. 총 

15개 항목이며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점

수가 높을수록 직무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척도

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ɑ=0.896이었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0.0을 활용하였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

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차

적 외상스트레스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및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은 

Duncan test를 이용하였다. 관련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먼

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194명(29.8%), 여성은 457

명(70.2%)으로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연령대별

로는 30대가 294명(47.0%)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한 가

운데, 40대는 170명(27.2%), 20대는 95명(15.2%), 50대 

이상은 67명(10.7%)이며,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38.08세이다. 

다음으로 연구대상자는 평균 10.24년을 재직한 가운

데, 구간별로는 10년 이상이 280명(43.3%)으로 가장 많

았고, 3년 미만은 215명(33.2%), 6년 이상～10년 미만은 

102명(15.8%), 3년 이상～6년 미만은 50명(7.7%) 순으

로 나타났다. 일주일간 평균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40시

간 이하는 48명(7.8%)이며, 40시간 초과～50시간 이하

는 324명(52.5%), 50시간 초과～60시간 이하는 175명

(28.4%), 60시간 초과는 70명(11.3%)이다. 주당 평균 

52.77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담공무원의 초

과업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구분 N %

성별
(n=651)

남성
여성

194
457

29.8
70.2

연령
(n=626)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95
294
170
67

15.2
47.0
27.2
10.7

평균(표준편차) 38.08 (8.37)

재직기간
(n=647)

3년 미만
3년 이상~6년 미만
6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215
50

102
280

33.2
7.7

15.8
43.3

평균(표준편차) 10.24 (7.87)

주당
근무시간
(n=617)

40시간 이하
40시간 초과~50시간 이하
50시간 초과~60시간 이하
60시간 초과

48
324
175
70

7.8
52.5
28.4
11.3

평균(표준편차) 52.77 (9.03)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폭력경험, 대처방안, 직무효능감 수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폭력경험 요인을 살펴보면, 언

어적 폭력이 3.04±1.32점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위협은 2.88±1.35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신체

적 폭력은 1.72±0.89점, 성적 폭력은 1.73±0.91점,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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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폭력경험, 대처방안, 직무효능감 수준에 대한 집단별 차이 분석                                        (N=654)

구분

폭력경험 대처방안 직무효능감

M(SD)
t/F Duncan 

test
M(SD)

t/F Duncan 
test

M(SD)
t/F Duncan 

testp P P

성별 남성
여성

11.02(4.06)
11.00(4.30)

.07
(.948)

70.91(10.73)
72.40(9.15)

-1.79
(.073)

54.10(8.50)
52.54(7.69)

2.30
(.022)

연령
20대a

30대b

40대c

50대 이상d

9.80(3.78)
11.48(4.17)
10.88(4.29)
11.03(4.66)

3.90
(.009)

b․d․c
> c․a

73.63(9.06)
72.37(8.77)
71.47(10.84)
69.06(10.34)

3.32
(.019)

a․b․c
> c․d

53.43(7.46)
51.22(7.53)
54.30(8.24)
56.61(7.92)

11.70
(<.001)

d >
c․a
>b

재직기간
3년 미만a

3년 이상∼6년 미만b

6년 이상∼10년 미만c

10년 이상d

10.19(3.78)
10.32(3.73)
12.60(4.39)
11.19(4.43)

8.36
(<.001)

c >
d․b․a

72.20(8.86)
71.85(11.09)
71.26(8.51)
71.99(10.36)

.22
(.882) .

52.54(7.58)
52.18(6.43)
50.98(7.61)
54.15(8.44)

4.63
(.003)

d․a․b
>

a․b․c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이하a

40시간 초과∼50시간 이하b

50시간 초과∼60시간 이하c

60시간 초과d

8.71(3.70)
10.69(4.02)
11.77(4.23)
12.03(4.81)

8.90
(<.001)

d․c >
c․b >
a

69.63(9.28)
71.77(9.76)
72.76(9.91)
71.54(8.75)

1.39
(.246) .

51.67(6.36)
53.10(8.16)
52.77(7.98)
52.15(8.12)

.63
(.595) .

적 폭력은 1.66±0.8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폭력을 경험했을 때 어떠한 대처방식을 사용했

는가와 관련해서는 문제중심적 대처가 17.75±3.19점, 사

회적 지지추구는 15.02±2.76점, 정서완화적 대처는 

21.50±3.24점, 소망적 사고는 17.68±3.07점이었다. 다음

으로 직무효능감 요인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26.90±5.24점, 집단효능감은 26.08±4.58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구분 M(SD) Min Max

폭력경험
요인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위협

1.72(0.89)
1.73(0.91)
1.66(0.85)
3.04(1.32)
2.88(1.35)

1
1
1
1
1

5
5
5
5
5

전체 11.01(4.22) 5 24

대처방안 
요인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

17.75(3.19)
15.02(2.76)
21.50(3.24)
17.68(3.07)

8
7
10
8

28
23
31
28

전체 71.95(9.64) 33 103
직무효능감

요인
자기효능감
집단효능감

26.90(5.24)
26.08(4.58)

8
8

40
35

전체 52.98(7.96) 28 75

표 2. 폭력경험, 대처방안, 직무효능감 수준   (N=654)

이어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폭력경험 

요인, 대처방안 요인, 직무효능감 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았다.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직무효능감의 차이를 보였는

데, 남성(54.10±8.50)이 여성(52.54±7.69)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폭력경험, 대처방안, 

직무효능감 모두 차이를 보였다. 폭력경험은 50대 이상

(11.03±4.66)과 30대(11.48±4.17)가 40대(10.88±4.29)와 

20대(9.80±3.78)에 비해 높았으며, 대처방안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효능감은 50대 이

상(56.61±7.92)이 40대(54.30±8.24), 20대(53.43±7.46) 보

다 높았으며, 30대(51.22±7.53)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재직기간별로 보면, 폭력경험과 직무효능감에 있어

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폭력경험은 6년 이상～10년 

미만(12.60±4.39) 재직자가 10년 이상(11.19±4.43), 3년 

이상～6년 미만(10.32±3.73), 3년 미만(10.19±3.78) 보다 

높았다. 직무효능감은 10년 이상 재직자(54.15±8.44)가 

가장 높았다.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분석 결과, 폭력경

험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근무시간이 가장 적

은 40시간 이하(8.71±3.70) 재직자의 폭력경험이 40시

간 초과～50시간 이하(10.69±4.02), 50시간 초과～60시

간 이하(11.77±4.23), 60시간 초과(12.03±4.81) 보다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M(SD) 외상없음
외상있음

보통 높음 심각함
43.99
(13.02)

203
(31.0)

121
(18.5)

89
(13.6)

241
(36.9)

표 4. 연구대상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N=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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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N=654)

구분
연령

재직
기간

주당 
근무
시간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위협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정서
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

자기
효능감

집단
효능감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11
(.009)

-.09
(.026)

.15
(<.001)

.36
(<.001)

.36
(<.001)

.37
(<.001)

.41
(<.001)

.46
(<.001)

-.13
(<.001)

-.10
(<.001)

.19
(<.001)

.16
(<.001)

-.35
(<.001)

-.31
(<.001)

다음으로 연구대상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살펴

보면, 외상이 없는 전담공무원은 203명(31.0%), 외상을 

보이는 전담공무원은 451명(69.0%)으로 조사되어 이차

적 외상스트레스를 겪는 공무원이 두 배 이상 많았다. 

특히 외상을 보이는 공무원 중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는 

응답자가 241명(3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높은 수준

의 외상은 89명(13.6%), 보통 수준의 외상은 121명

(18.5%)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상당수가 이

차적 외상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상태의 심각성

이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

다. 

연구대상자들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대한 집단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은 42.48±13.24, 여성은 44.64±12.93으로, 여성이 다소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 연령, 재

직기간,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구분 M(SD)
t/F Duncan 

testP

성별 남성
여성

42.48(13.24)
44.64(12.93)

-1.93
(.054) .

연령
20대a

30대b

40대c

50대 이상d

42.49(12.17)
45.71(11.91)
43.38(13.82)
39.84(15.73)

4.59
(.003)

b․c․a
> d

재직
기간

3년 미만a

3년 이상∼6년 미만b

6년 이상∼10년 미만c
10년 이상d

43.54(11.66)
41.24(10.87)
47.87(11.86)
43.35(14.40)

4.15
(.006)

c >
a․d․b

주당
근무
시간

40시간 이하a

40시간 초과∼50시간 이하b

50시간 초과∼60시간 이하c

60시간 초과d

38.92(10.98)
42.71(12.07)
46.54(12.81)
48.25(15.48)

8.69
(<.001)

d․c>
b > a

표 5.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대한 집단별 차이 분석
 (N=654)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응답자의 이차적 외상스트

레스(39.84±15.73점)가 40대(43.38±13.82점), 30대(45.71 

±11.91점), 20대(42.49±12.17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F=4.59, p=.003). 재직기간별로는 6년 이상～10년 

미만 응답자가 47.87±11.86점으로, 3년 미만

(43.54±11.66점), 10년 이상( 43.35±14.40점), 3년 이상～

6년 미만(41.24±10.87점) 보다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15, p=.006). 주당 근무시

간에 따른 분석 결과, 60시간 초과 응답자(48.25±15.48)

와 50시간 초과～60시간 이하 응답자(46.54±12.81)가 40

시간 초과～50시간 이하 응답자(42.71±12.07)와 40시간 

이하 응답자(38.92±10.9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F=8.69, p<.001). 

3.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이

차적 외상스트레스는 연령(r=-.11, p=.009), 재직기간

(r=-.09, p=.026), 문제중심적 대처(r=-.13, p<.001), 사

회적 지지추구(r=-.10, p<.001), 자기효능감(r=-.35, 

p<.001), 집단효능감(r=-.31, p<.001)과는 부적인 관계

로 나타났다. 반면 주당 근무시간(r=.15, p<.001), 신체

적 폭력(r=.36, p<.001), 성적 폭력(r=.36, p<.001), 물리

적 폭력(r=.37, p<.001), 언어적 폭력(r=.41, p<.001), 위

협(r=.46, p<.001), 정서완화적 대처(r=.19, p<.001), 소

망적 사고(r=.16, p<.001)와는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연령이 낮고, 재직기간이 짧을수록, 문제중

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가 낮을수록, 자기효

능감과 집단효능감이 낮을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높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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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클라이언트로부터 각종 폭력 경험이 많고 정서

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가 높을수록 이차적 외상스

트레스가 높았다. 

4.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
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

귀식 검증에 앞서 회귀분석의 전제조건인 다중공선성

을 분석한 결과, 분석팽창지수(VIF) 값이 최소 1.074에

서 최대 3.32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일반적 요인에서는 성별과 주당 근무시간

이, 폭력경험 요인에서는 신체적 폭력과 위협이, 대처방

안 요인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

적 사고가, 직무효능감 요인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집단

효능감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

는 변수로 규명되었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인 경우, 주

당 근무시간이 길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로부터 신체적 폭력과 위협을 

당한 전담공무원일수록 외상스트레스가 크다고 하겠

다. 폭력에 대한 대처방안 요인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

가 높을수록 외상스트레스가 낮은데 반해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는 외상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집

단효능감이 낮을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심각하다

고 하겠다. 

본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폭력경험 요인의 

위협(β=.27, p<.001)이 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

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대처방안 요인인 소망적 사고(β=.22, p<.001), 직무

효능감 요인인 자기효능감(β=-.21, p<.001)과 집단효능

감(β=-.15, p<.001), 그리고 폭력경험 요인인 신체적 폭

력(β=.13, p=.002)이 그 다음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적 요인보다는 클라이언트에게 받은 폭력 경험, 이

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직무에 대한 효능감이 더 크

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43.4%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B β t

일반적 
요인

성별
연령
재직기간
주당 근무시간

-2.74
.09

-.01
.16

-.10
.05

-.09
.12

 -2.84(.005)
   .95(.345)
 -1.50(.134)
  3.53(<.001)

폭력경험
요인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위협

1.90
.42

1.08
.14

2.57

.13

.03

.07

.01

.27

  3.10(.002)
   .67(.504)
  1.71(.087)
   .23(.818)

  4.15(<.001)

대처방안 
요인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

-.38
-.36
.39
.92

-.10
-.08
.10
.22

 -2.02(.043)
 -1.82(.069)
  2.53(.012)
  5.07(<.001)

직무효능감
요인

자기효능감
집단효능감

-.52
-.43

-.21
-.15

 -5.66(<.001)
 -4.60(<.001)

상수 33.14   5.90(<.001)
R2=0.434  Adj.R2=0.419  F= 29.50(<.001)

표 7.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        (N=654)

Ⅴ. 논 의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

스에 미치는 결정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에 근무 중인 전담공무원을 대상으

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분석 결과 및 주요 논의사항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보이는 전담공무원은 

69.0%(451명)이며, 이 중 심각한 외상을 보이는 응답자

가 36.9%(241명)이었다. 이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

성을 상담하는 종사자 중 외상스트레스를 보이는 비율

(54.0%)과 비교하면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겠다[9]. 

또한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 이상 응답자가 30대와 

2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직기간별로는 6

년～10년 미만 응답자가, 그리고 주당 근무시간이 많을

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종합하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상당수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대가 높을

수록, 주당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의 문제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2.77시간

이며, 7.8%를 제외한 응답자 모두 주당 40시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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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당 근무시간이 

길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이를 경감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전담

공무원의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를 언급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3][14], 과다한 업무량은 신체

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

무소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전담공무원의 폭력경험을 조사한 결과, 언어적 

폭력과 위협에 대한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담

공무원이 겪는 폭력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언어적 폭력

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14], 실제 

욕설, 협박, 저주 등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폭력경험은 연령대가 높고, 재직기간이 길

며, 주당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폭력경험에 대처방안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

은 것으로 나타나 경력이 있는 전담공무원의 폭력경험

을 단절시키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강구되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 일반적 요인에서는 성별과 주당 근무시간이, 폭력

경험 요인에서는 신체적 폭력과 위협이, 대처방안 요인

에서는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

가, 직무효능감 요인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집단효능감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고, 근무시간이 

길수록, 신체적 폭력과 위협을 경험한 응답자일수록 외

상스트레스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폭력경험이 많

을수록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심각해진다는 선행연구

[15]의 결과를 지지하며,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업무와 

야근의 반복은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클라이언트에 대

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한편, 대처방

안 요인에서 문제중심적 대처는 외상스트레스와 부적

관계에 있는 반면,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는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키고자 적극적으로 해

결책을 찾아 나서는 대처노력은 외상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키

기 위해 스트레스 원인을 회피하거나 재구성하는 대처 

전략은 오히려 외상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집단효능감이 높을수록 이차

적 외상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외상스트레스

를 감소시키기 위해 직무효능감을 증진시켜야 함을 시

사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다

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클라이언트의 폭력에서 

보호할 수 있는 직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폭력 경험

은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담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사실 공무원과 민원인의 상담 

시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보조의자를 두고 옆으로 앉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민원인의 돌발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민원인과 상담

할 수 있는 독립된 상담 공간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상담 과정 중에 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

히 개입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직무 능력 및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

하다. 전담공무원이 만나는 클라이언트는 빈곤, 장애, 

외상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정부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현실을 부정하거나 항의하

는 등 각종 돌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전담공

무원들이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

술을 습득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이차적 외상스트레스를 경

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스가 매우 심

각하게 나타난 결과를 고려하여 이들의 정신건강 향상

을 위한 적극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 예를 들면, 주

기적으로 정신건강을 모니터링하고 고위험군인 경우 

적절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

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위험군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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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당사자의 거부로 개입이 종료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치료 시 개

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장치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몇몇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힐링 캠프 프

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프로그램 참여시 업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대체인력풀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이차적 외상스트레

스 실태를 고찰하고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

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충

청남도에 소속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

었다는 한계점이 제기된다. 향후 국내 사회복지전담공

무원을 대상으로 보다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전담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직무환경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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